
제주시에서는 2022년산 풋귤 사전

출하 농장으로 201농가를 지정했다

고 18일 밝혔다.

풋귤 사전농장 지정은 잔류농약

안전성 관리를 위해 2016년 조례가

개정되면서 이후 매년 시행해온 사

업이다. 본격적인 감귤 수확 판매

전에 가공식품 등 풋귤 수요가 늘

어남에 따라 소비 시장 확대를 위

한 취지도 있다. 올해 풋귤 유통 계

획량은 제주시 670t 등 제주도 전

체 1472t으로 예상된다. 제주시의

경우 개별 택배 출하 계획 물량이

550t으로 집계됐다.

사전 농장으로 지정되면 농가당

18만원씩 최대 2회까지 잔류 농약

검사비를 지원한다. 농약 안전성

확보 후 개별 출하하는 농가에 대

해서는 포장상자에 대한 지원도 이

뤄진다.

앞서 지난 6월 개별 유통 희망

농가와 농 감협을 통해 사전 신청

을 받은 제주시는 해당 농가를 대

상으로 농약 안전성과 과원 관리

교육을 벌였다. 사전 지정된 농장

에는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이 허용

된다. 출하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

15일까지다.

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제주

시에서 562t의 풋귤이 출하됐고 이

과정에 잔류농약 검사비 3500만원,

포장상자 대금 1200만원을 지원했

다. 사전 출하 농장은 282농가였다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중앙회

제주지역본부는 18일 제주시 메종

글래드제주에서 2022년 제주 중소

기업인대회 및 미래전략포럼 을 열

었다고 밝혔다. >>사진

이날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

위해 제주 중소기업의 비전과 정책

방향을 모색하고 경제 발전에 공헌

한 제주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기 위

해 마련됐다.

이날 수상한 제주 중소기업인 유

공자는 국무총리 표창 2명, 장관 표

창 2명,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

1명, 제주지방조달청장 표창 1명,

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5명 등 모

두 11명이다.

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

역회장은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

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국가

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수상

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

다 며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통한

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

겠다 고 말했다.

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핵심 공약

인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를 비

롯해 건실한 향토기업 육성, 미래

신성장산업 기반 구축 등을 통해

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

겠다 고 밝혔다. 박소정기자

제주시는 소 브루셀라병 정기 일제

검진 등을 실시한 결과 전 두수가

음성으로 판정돼 소 브루셀라병 청

정지역으로 재입증했다고 18일 밝

혔다.

소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

병으로 인체 감염 시 발열, 오한,

식욕 부진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

을 보인다. 제주시는 2003년 소 브

루셀라병 청정화 선포 이후 19년

연속 청정지역을 유지해오고 있다.

올해는 지난 1월 브루셀라병 특

별검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비 1억

300만원을 투입해 읍 면 동별 대가

축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7개 검

진반을 편성해 검진을 실시했다.

그에 따른 한 육우 379농가 7045마

리 등 계획량(5700마리)을 웃도는

검진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

다. 제주시는 브루셀라병 청정지역

유지로 인해 축산농가 피해 예방과

청정지역 제주산 안전 축산물 이미

지 제고 등 제주축산물의 경쟁력

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
했다.

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시

는 검진 미실시 농가와 신규 농가

축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

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. 현재

제주시에는 한 육우 394농가 2만

666마리, 젖소 27농가 3390마리가

사육 중이다. 진선희기자

제주시에서 한식뷔페 식당을 운영

하고 있는 한모(53)씨는 자고 나면

오르는 물가에 버티고 버티다 결국

한달 전 1만원하던 한식뷔페 가격

을 1만1000원으로 올렸다. 한 씨는

10년간 장사를 했는데 올해는 너

무 힘겹다. 식용유, 돼지고기에 이

어 이젠 채소까지 재료비와 인건비

등 안 오르는 게 없다 고 토로했다.

이어 음식이 풍성해야 하는 한

식뷔페집이라 반찬 가짓수를 뺄 수

도 없어 손해를 좀 보더라도 가격

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버틸

수가 없었다 며 주변 상권들도 가

격을 인상하는 분위기였고 손님들

에겐 죄송했지만 1000원 올렸다 고

덧붙였다.

최근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오르

고 있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폭

염 등으로 채솟값마저 들썩이고 있

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

다. 여기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

되고 멈출 줄 모르는 고물가까지

이중고,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

이다.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

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8일 기

준 상추(적상추) 평균 도매가격은

4㎏당 5만7960원으로 한달 전(2만

3820원)보다 약 2.4배 뛰었다. 1년

전(4만1765원)과 비교하면 약 1.8

배 올랐다. 깻잎 도매가격도 2㎏당

2만7180원으로 1년 전(1만8960원)

과 비교하면 약 1.4배로 올랐다.

배추 도매가격은 10㎏당 1만8420

원으로 한달 전(9670원)과 1년 전

(6565원)보다 각각 약 1.9배, 2.8배

비싸졌다. 양배추 도매가격도 8㎏

당 1만1660원으로 한달 전

(6761원)과 1년 전(5200원)에 비해

각각 약 1.7배, 2.2배 비싸졌다.

시금치 도매가격은 4㎏당 5만

1940원으로 한달 전(1만6060원)보

다 약 3.2배, 1년 전(2만8650원)보

다 약 1.8배 뛰었다. 오이 도매 가

격은 10㎏당 4만8300원으로 한달

전(2만1688원)보다 약 2.2배, 1년

전(2만2375원)보다 약 2.1배 각각

올랐다. 파 도매가격도 1㎏당 2352

원으로 한달 전(1888원)과, 1년 전

(1197원)보다 각각 약 1.2배, 1.9배

오른 것으로 나타났다.

급등하는 채소 가격에 한정식,

쌈밥집, 고깃집 등 채소를 내놓아

야 하는 식당들은 속앓이를 하고

있다. 제주시 용담동에서 고깃집을

운영하고 있는 한모(59)씨는 요즘

상추는 금추 라고 할 만큼 채소

가격이 이전보다 많이 올랐다. 고

기값도 오르고 고물가는 계속되고

코로나19까지 재확산되고 힘겨운

나날을 보내고 있다 면서 주변에

선 이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식

당들도 보이고 있다 고 전했다.

직장인 윤모(37)씨는 며칠 전

고깃집에 갔는데 함께 나온 상추,

깻잎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랐다. 2인

분을 시켰는데 상추 4장, 깻잎 4장

을 줬다 며 채소 값이 많이 올랐

다고는 했는데 여기서 식당들의 어

려움을 체감하고 왔다 고 전했다.

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

폭염으로 급등한 신선채소의 가격

이 이번 주부터는 낮아질 전망 이

라고 밝혔다.
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18일
코스피지수 2375.25

+44.27
▲ 코스닥지수 776.72

+14.33
▲ 유가(WTI, 달러) 97.59

+1.81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37.50 1291.50 1EUR 1360.23 1307.15

100 968.26 934.96 1CNY 204.61 185.13

2022년 7월 19일 화요일6 경 제

말이 신기한 관광객들 18일 서귀포시 섭지코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안산책로를 걸으며

풀 뜯는 말을 신기한듯 구경하고 있다. 이상국기자

채소값도 들썩… 시름 커지는 식당가


